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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최근 한국에서는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무위미한 연

명치료중단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표면화됨에 따라 임

종과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간호교육과.

의학교육에서 이론과 실습은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이며,

임종돌봄 실습교육은 이론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통합하

고 적용하여 살아있는 지식체를 창조하는 것이므로 간호학

및 의학교육의 핵심적 부분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임상실.

습 교육과정은 실습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

에 사회의 요구와 시대의 변천에 맞춰 가장 이상적인 학습

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Kim et al., 1997).

그러나 임종돌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임상경험 학생들,

의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사정은 아직도 제한적이다, , (von

Gunten, 1996).

죽음의 의미는 특정 사회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하에서

사회화를 통해 개개인이 해석하는 것이므로 오늘날 한국의

간호학 의학 전공분야 대학생들의 죽음에 관한 정서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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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aning of Death through Emotional Expression about Death after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End-of-Life Car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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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meaning of death experienced bymedical and nursing

students through end-of-life care practi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twelve (six

nursing and six medical) students. Conventional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is findings were analyzed in three areas: 'feeling from theword of death', 'color association of death',

and 'relation between life and death'. Results were three major themes and sixteen categories from the analysis.

Threemajor themes include 'reality of uncertain death', 'have to leave, and 'newperception about death'. Sixteen

categories include 'being well', 'fear', 'unknown', 'boundless', 'being with', 'out of sight', 'new start', 'go back to',

'place going by itself', 'place to meet with', 'being transformed', 'a sense of futility', 'the same point', 'a different

point', 'continuous line', and 'a crossroad'.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a number of themes that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reported about the end of life experiences that could be explored as a way of improving end

of lif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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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구조와 문화를 진단할 수 있을 것

이며 대학생들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호학 전공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로는 죽

음의 의미(Kim, Jo, & Kim, 2005; Lee, Jo, Chee, & Lee,

와 죽음태도 죽2008) (Jo & Lee, 2008; Jo, Lee, & Lee, 2005)

음교육 교과내용 죽음교과목 개발(Jo, Lee, & Lee. 2006),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는 임(Jo, Lee, & Lee. 2007) .

종돌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임,

상실습 현장에서 죽음을 직면한 대상자에게 간호대학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임종 돌봄을 수행하는지 학교에서 배,

운 이론과 실제 적용에 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더구나 의.

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종과 죽음에 관한 국내연구는 거

의 찾아볼 수 없다.

국외 연구의 경우 의학교육과정의 부조화로서 전체 교,

과내용 중 말기임종 돌봄의 내용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점 과 임종현장을 직면한(Rabow, Gargani, & Cooke, 2007)

의과대학생에게 대응전략의 필요성(Williams, Wilson, &

을 지적하여 죽음과 임종에 관한 이론뿐 아니Olsen, 2005)

라 실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간호학에서. ,

는 이미 임종과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교육

과정 개발과 죽음교육의 도전적인 영역에 관한 연구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로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화된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에 관해 검토한 연

구 와 간호교육과정에서 임종환자와 가족(Kingma, 1994) ,

의 간호를 통합시키는데 교수들을 도와주기 위한 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서 학생들에게 임종간호를 유능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간호교육자를 준비시키는 반면 학생, 들에

게 설문조사를 통해 죽음에 관한 태도와 요인을 밝혀 교육과

정개발로 연결시킨 연구(Matzo, Sherman, Lo, Egan, Grant,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간호사와 학생들에게& Rhome, 2003) .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하여 불안감

저하와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 등을 보인 연구

가 있다 국내에서는 와(Mallory, 2003) . Jo, Doorenbos An

이 과정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죽음교육을(2009) RN-BSN

실시한 결과 임종돌봄 수행 능력의 향상을 보고하였고,

Yoon 이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에게(2009)

실시한 후 죽음불안 감소와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어 죽음교육의 효과와 필요

성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국내 외 임종 돌봄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

현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임종돌봄 교육의

필요성과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임종돌봄 실습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의 효율적 교육환경과 한국 문화에

적합한 간호학 의학 전공분야 대학생들을 위한 통합적 학, ,

제간 임종 돌봄 교육과정 및 임종실습 교육내용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임종 현장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도록

조력하기 위해 임종돌봄 실습 과정에서 경험한 간호학 의, ,

학 전공분야 대학생의 죽음에 관한 느낌과 관련 정서의 본

질을 파악하여 임종돌봄 실습 교과목 구성과 개발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학생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직면과 반성 그리고 인식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

임종현장에서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극복하여 임

종돌봄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학습자들은 임상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임종 돌봄

의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긍정적인 관점, ,

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임종돌봄 실습에서 간호대학생과 의

과대학생이 경험한 죽음의 정서는 어떠한가? 라는 연구 질

문을 통해 임종돌봄 실습에 참여했던 간호대학생과 의과대,

학생의 죽음에 대한 정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용어정의3.

임종돌봄 실습1)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이 각 학문영역의 교육과정에

서 정해진 일정의 시간을 임상실습 현장에서 말기 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해 돌봄을 제공하거나 임종 돌봄과

관련된 상황에 참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간호대학생은 호.

스피스팀 간호사의 투약과 시술을 관찰하고 안위간호에 참

여하였으며 의과대학생은 원목봉사자와 함께 도서제공과,

기도봉사 장례예식에 참여하고 호스피스 대상자와 그 가, ,

족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실습시간과 실습내용에 차이가 있으

나 말기 임종상황에서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 노출된 사실

을 공통점으로 인정하여 임종돌봄 실습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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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정서2)

죽음에 대해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이 각 학문영역의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일정 시간의 임상실습을 통한 경험으

로 학생들의 내면에서 연상되는 죽음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

또는 분위기를 말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죽음과 관련된 정서 표현 집담회에서 이루어진

학생들과의 그룹면담과 개인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Downe-Wamboldt 의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자(1992)

료를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의 특성1.

본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임종돌봄 실습과정을 이수한 일

지역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

한 학생 명으로서 죽음과 관련된 정서 표현 집담회에 참12 ,

가한 참여자들이다 참여자의 분포는 전공영역별로 간호대.

학생과 의과대학생 각각 명씩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6 .

평균연령은 세로서 세에서 세까지였으며 학부생23 21 27 , 7

명 학사편입생 명 일반편입생 명이었다 이들은 남학생, 2 , 3 .

명 여학생 명이며 종교는 가톨릭 명 개신교 명 불교4 , 8 , 5 , 4 ,

명 없음 명이었고 참여자 전원이 미혼이었다2 , 1 .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학년4 임종간호실습 과목에

서 시간을 내과 병동에서 의과대학생은 예과 학년의48 , 2

참 삶의 길 과목에서 시간을 호스피스 원목실 장례식16 , ,

장에서의 임종돌봄 실습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말기 임종.

대상자와 그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임종돌봄 실습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2.

본 연구는 일 대학교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 의 승인(IRB)

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악행금지의 원칙에 따라 참.

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처로 면담내용은 연

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연구결과가 출판된다

는 점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 받고 연구참여에 상,

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

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은 모두 필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정체.

가 드러나지 않도록 컴퓨터 파일에는 연구자 고유의 비밀

번호를 부여하고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삭제하였다.

자료수집3.

본 연구의 자료는 년 월부터 월까지 참여자와의2009 9 11

그룹면담과 개인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각 전공분야의.

실습교육이 끝난 후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동의

한 명의 학생들에게 개인 면담과 명씩 회에 걸친 소그12 4 9

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소그룹 구성의 기준은 그룹면담 참.

여에 동의한 순서로 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간호대학생과 의

과대학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배분하였다 차 소그룹 면담. 1

을 주에 걸쳐 각각 회 시작하고 차와 차면담 역시 같은3 3 2 3

방법으로 각각 회씩 총 회 실시하였다 소그룹면담은 주3 9 .

제에 따라 차면담은 임종돌봄 실습에서의 전반적인 느낌1

에 관한 것이고 차면담에서는 죽음을 연상하는 색깔과 이, 2

미지를 중심으로 차면담은 죽음에 대한 참여자의 반성적, 3

태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차에 걸친 소그룹 면담은 총. 3

주간에 걸쳐 매 토요일 오전에 대학의 학생 휴게실에서9 C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개인 면담은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

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연구자와의 사전 연

락으로 교내에서 이루어졌다 개인면담은 각각의 소그룹.

면담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룹면담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선정한 명으로 그룹면담에서 드러난 내용의 확인과 의미6

의 명확성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개인 면담자로 선정한 명. 6

의 학생은 그룹면담에서 자신의 프러이버시와 관련된 개인

적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그룹면담 중 드러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개인면담은 회씩 하였으며. 1

소요시간은 약 분에서 시간 정도였으며 소그룹 면담은30 1 ,

시간에서 시간 분 정도였다 면담은 자료가 포화될 때1 1 30 .

까지 실시하였다.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이다 정서를 유발하.

는 여러 가지 수단은 많지만 본 연구자는 평소에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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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느낌과 색을 통해 소그룹 면담을 위한 질문을 다음과 같

이 구성하였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어떤 것입

니까? , 죽음을 연상하는 색깔은 어떤 것입니까? , 삶과

죽음은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등의 개방적이고 비구조

적인 질문 아래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개인면담에서는. 그룹면담에서 얘기

하지 못한 개인적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와 같은 질문의 형

태를 사용하였으며 그룹면담의 내용을 명료화하는 작업으

로 구체적 예를 들어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

을 하였다 개인면담에서는 참여자가 진술하는 개인적 느.

낌과 생각에 대하여 반영적 기법을 사용하여 죽음과 임종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

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현장기록 노

트에 메모한 후 면담 후에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특징,

면담의 주요 내용과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사

항 등을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소그룹 면담과 개인면담이 끝난 후 당일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필사한 노트와 개인면담과 소그룹 면담 중에

연구자가 작성한 현장노트 그리고 소그룹 면담 후에 작성,

한 디브리핑 노트 등으로서 모두 용지 약 페이지 분량A4 96

이었다.

자료분석4.

참여자의 면담 자료는 전통적인 질적 내용분석방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개념들과 절차는 과, Graneheim

Lundman 에 의해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통(2004) .

적인 내용분석은 필사본에 기록된 낱말들이 분석의 기초로

사용되며 분석의 목적은 원 자료에 깔려있는 의미를 찾아내

는데 있다 자료분석은(Downe-Wamboldt, 1992). 면담질

문에 따라 죽음이라는 단어의 느낌 . 죽음이 주는 색깔 그,

리고 삶과 죽음의 관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참여자의 면담을 필사한 자료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이

들의 경험에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면

서 읽고 또 읽었다.

� 필사본은 죽음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는 내용 영역에 상

응하는 의미 단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읽었다 예를(

들면 슬프다 회색이다, , ).

� 의미 단위들은 단어 문장 혹은 구 추출하여 명백한( , , )

내용을 기술하고 코드화 하였다.

� 도출된 코드들은 수형도 에 따라( , tree diagram)樹形圖

죽음 과 관련된 각 의미단위를 범주로 분류하였다.

� 범주들은 분류 과정 동안 범주들 간의 관계를 찾기 위

해 계속적으로 비교되었다.

� 범주들로부터 분류된 주제들을 보다 추상적으로 압축

하였다.

� 코드들 범주들 그리고 주제들은 타당성을 확인하기, ,

위해 본 연구자들과 질적 연구에 경험이 많은 동료 간

호학 사회복지학 교수들이 함께 토의하였다, .

�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주제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

는지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와Morse Field

의 질적 연구 감사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1995) .

각 그룹면담과 개인면담이 종료된 후 면담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들로부터 면담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 받

았고 각 면담 시 참여자들의 진술과 표정 태도 등을 관찰하, ,

고 메모를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연구의.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연구참여자와 질적 연

구 전문가에게 보여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의 경험에서 드러난 죽음의 의미를 죽음이라는

단어의 느낌 . 죽음이 주는 색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관

계 세 영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죽음관련 정서

표현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의 주제와 개의 범주로 분류3 16

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표현한 죽음 정서의 특성은. 불확

실한 죽음의 실체 , 떠나 가야함 , 죽음을 새롭게 인식함 의

가지 주제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죽음 관련 정서의 특성3 .

과 자기성찰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정서의 범주는

편안함 , 두려움 , 알 수 없음 , 막막함 , 함께 있음 , 사라

짐 , 새로운 시작 , 되돌아감 , 혼자 가는 곳 , 만나는 곳 ,

변화함 , 허무함 , 같은 지점 . 다른 지점 , 연결선 그리,

고 분기점 의 개로 분류되었다 그룹면담을 통해 나타난16 .

간호대학생의 죽음 정서의 의미는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하여 삶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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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며 죽음을 수용하는 긍정적 자세를

보인 반면 의과대학생은 장례예식이나 절차의 관찰을 통해,

삶과 죽음을 시작과 끝이라는 대립적인 구도로 인식하며 죽

음을 회피하려는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였다.

제 주제 불확실한 죽음의 실체1. 1 :

제 주제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과 같다 첫 번1 Table 1 .

째 주제인 불확실한 죽음의 실체 는 죽음 정서의 다양한 표

현들을 통해 당황과 놀람을 반영하는 정서가 두드러지게 내

포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 올리면서.

죽어야 하는 허약한 인간성을 지닌 자아를 대면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죽음이라는 낱말 안에 미처 준비되지 않은 갑.

작스러움과 경험해 보지 못하는 막연함으로 인한 낯설음과

불확실함의 무거운 정서를 표출한 반면 삶의 마지막을 아,

름답게 맞고 싶은 열망과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

에 대한 수용감을 표현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죽음정서 경험1)

편안함(1)

이세상의삶은어찌보면생존을위한전쟁터지요 입시전쟁. ,

취업전쟁 사실 사는 것 자체는 소유의 반복이고 그래서 속, ..... ,

세를가벼운마음으로떠나므로편안할것같아요 고통받던모.

습이 아니라 이제는 편안함을 찾아 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

든요. 참여자( 2)

알 수 없음(2)

죽음은누구에게나다가오는것이기에피할수없는거잖아요.

그런데 나에겐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아서 죽어보지 않고선- ...

아무도죽음의실체는모르죠 단지예측할뿐이지. ... 참여자( 9)

함께 있음(3)

만남은인연이라고했는데 죽음으로끝나는게아니라내삶의,

한 가운데존재하면서더친숙한느낌을갖게됐어요. 참여자( 3)

의과대학생의 죽음정서 경험2)

두려움(1)

아직 이루지 못한 것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미련이 남을,

듯하여죽음이다가오는 것을생각하고 싶지않아요 죽음은모.

든 것을 무 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노력도 내( ) . ,無

몸도 내생각도, .... 참여자( 4)

막막함(2)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막연하고 담담한 심정이에, ... ,

요 이유는내가감정을가진인간이고 사람의생명이소중하다. ,

는 걸 알고 배운때문에 ... 참여자( 12)

사라짐(3)

이제내곁에없다고깨닫는순간마음이너무아프고우울해

요 서글퍼져서눈물이나고그랬거든요 평소에잘해주지못한. .

Table 1. Theme,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derived from the Interviews Describing the Content Area 'Feeling from the Word of Death'

Theme 1
Reality of uncertain death

Nursing Medicine Nursing Medicine Nursing Medicine

Categories Being well Fear Do not know Boundless Being with Out of sight

Subcategories Comfortable
leaving

Desperate
for nothing
to control of

Death comes
to everybody

Acceptance
of human
fatality

Closeness
with the past

Sorrow for
not seeing
loved ones

Beautiful
life ending

Fear for not
preparedness

Unclear
aspects and
conditions of
oneself and
life after death

Regret
having done
to family

Joyous
occasion for
a new life

Miserable
leaving for
the 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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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죄스럽고 후회스러웠어요 살아 있을때 잘 해야지 잘해. ...

주고 싶어도 이제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참여자( 6)

죽음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대체

로 복합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말하.

고 떠올리면서 참여자들은 각자의 상황이나 믿음에 따라 긍

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

였다 간호대학생은 죽음을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에.

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라고 생각하여 편안함을 느끼는

반면 의과대학생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싫은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인

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존재론적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긍정도 부정

도 아닌 중립적 정서를 표출하였다 젊은 대학생으로서 죽.

음은 자신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특히 죽음 이후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은 참,

여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인간의 근본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참여자들의 죽음 경험은 대체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죽음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어떤.

심리적 손상을 주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

한 정서적 반응이 표출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정서로 기억.

되는 것은 슬픔 후회 안타까움 등이다 가까운 이의 죽음, , .

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색깔의 슬픔이나 결핍감을 안

겨주지만 또한 정서적 실제적 손상으로부터의 학습은 함께,

있다는 느낌을 통해 참여자의 삶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제 주제 떠나 가야함2. 2 :

제2주제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와 같다 두 번Table 2 .

째 주제인 떠나 가야함 은 참여자의 죽음 경험이 어떤 색깔

로 연상되는가에 대한 정서표현으로 이루어졌다. 색( )色 은

은유적으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심리적 상태를 색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색이 형태 다음으로 대상의 상태를 말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며 또한 색이 명도 채도와 같은 정, ,

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와(Lim, 2005).

같이 참여자들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떠 올리면서 연관되는

색깔 그 자체뿐 아니라 동시에 색깔로부터 연상되는 또 다른

생각을 떠 올린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경험은 색깔을 통해.

정서적 언어로 표출된다 참여자가 드러낸 죽음 정서의 대.

표적인 색깔은 흰색이었으며 시공간적으로 죽음을 설명하‧

였다 그 이외에도 검정 회색 파랑 초록 주황 무지개색 등. , , , , ,

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죽음정서 경험1)

새로운 시작(1)

인간에게는 다양한 삶이 있듯이 죽음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느낌은 다양할 것이므로 어둠이 가고 여명이 밝으면 새로운 시

작을 의미하는 뜻에서 흰색 도화지를 연상하게 되었어요 죽음.

뒤에는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 같고 성스러울 것 같아서요, .

참여자( 7)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시작할 것 같아

서요 초록색은원래 생명을 연상하게되잖아요 참여자... . ( 5)

Table 2. Theme,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derived from the Interviews Describing the Content Area 'Color Association of Death'

Theme 2
Have to leave

Nursing Medicine Nursing Medicine Nursing Medicine

Categories New start Go back to Place going by
itself

Place to meet
with

Being
transformed

A sense of
futility

Subcategories New start
(white)

Daybreak
(white)

The end
(white)

Go back
(green)

Twilight
(white)

Heaven
(white)

Empty
(white)

Be closed
(gray)

Dreamy
(gray)

Bridge
(rainbow)

Maple tree
(orange)

Dove
(light blue)

Shadow
(black)

Funeral
(black)

Ghost
(blue)

Fog
(gray)

Nature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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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가는 곳(2)

국화꽃이흰색이고 아무도없는곳 혼자가야하는곳 하늘로, , ,

올라가서 깨끗해질 것 같은 느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텅 빈, -

공간에 홀로 선 느낌이랄까 삶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두고 가....

야하기에가장원초적이고꾸밈없는색을선택했어요 참여자. ( 1)

변화함(3)

인간은 성장하고변화하여 마지막으로자아가완성되잖아요.

단풍나무는 연두색에서 초록색 주황색 노랑색으로 변하고 떨, , ,

어져 썩고 또 다시 싹을틔우는 모습이 꼭 같아요 변화와 자기, .

상실을받아들이는 것 죽음도그런거같아요 참여자... . ( 5)

죽음은 제 자의 입장에서 보면 두렵고 무서운데 정작 죽은3 ,

후의상태는은은한색깔인파스텔톤이라고해야하나 고통도?

없고 수고한 뒤에 찾아오는 편안한 안식으로 보여요 비둘기가, .

평화롭게 날아가듯이 참여자.... ( 9)

의과대학생의 죽음정서 경험2)

되돌아감(1)

종교에서는새로운세계로의출발과신체에서영혼이빠져나

가는 것이 연상되어 흰색은 순수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여자.... ( 10)

만나는 곳(2)

인간은 죽을 때 하느님과 만나는 곳이 무지개다리를 건너야

한다고들었는데 무지개는하느님의 약속과인간의 열망을의...

미하는것 같아서 참여자..... ( 11)

허무함(3)

상복이나 조문 시의 검은 복장이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의

익숙한풍경이고 죽음은안개색을연상하게되는데 안개낀날은, ...

불투명해서잘보이지않으니까 참여자( 6)

죽음은 무시무시한 귀신 분장을 할 때 파랑색 도깨비불을 연

상하게 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보면 초록색이,

떠올라요 참여자. ( 8)

죽음을 연상하는 색깔에서 드러난 참여자들의 첫 번째 정

서는 죽음이 시간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간호.

대학생은 생명체의 탄생 성장 종말이라는 일직선상의→ →

구도로 죽음을 인식하면서도 죽음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예

감하였다 의과대학생 역시 죽음은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본래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죽음.

은 무한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사건이 아니라 참

여자 개인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의 끝을 고하는 새로운

시간으로 체험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죽음의 시간성.

을 의미하는 색깔로 흰색을 선택하였고 죽음은 또 다른 차,

원의 삶을 시작하는 의미로 초록색을 연상하였다 흰색은.

새벽녘의 여명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과 생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했다.

죽음을 연상하는 색깔에서 드러난 참여자들의 두 번째 정

서는 죽음의 공간성으로 표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죽음 경.

험이란 개별적 사건을 통하여 시간의 한계성으로부터 해방

되는 공간화 된 죽음 개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시.

간의 연속성 안에서 인간의 모든 삶을 체계화 하는 논리에

서 일탈시키는 참여자들의 죽음 체험을 보여 주었다 그러.

나 공간의 개념 안에 시간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

았다 이는 참여자가 느끼고 인식하는 죽음 개념은 그들 각.

자의 내면적 의식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며,

시간과 공간성의 범위를 구분하여 경험하기가 어려움을 드

러내었다 죽음의 정서는 임종의 순간이라는 시간 개념 안.

에서 총체적으로 경험되는 공간적 관계의 통합으로 진술하

였다 참여자들이 죽음의 공간성을 의미하는 색깔은 하늘.

과 텅 빈 공간적 느낌을 의미하는 흰색 닫힌 세상과 꿈속의,

세상을 연상하는 회색 그리고 만남의 장소인 무지개다리를,

연상하는 무지개 색을 선택하였다.

죽음을 연상하는 색깔에서 드러난 참여자들의 세 번째 정

서는 변화와 허무함을 나타내는 이미지성으로 표출되었다.

색깔이 주는 이미지는 참여자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것 숨,

겨진 것인 동시에 그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이 밖으로 표출,

되어 죽음과의 대면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인다 죽음을 떠.

올리는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진술한 간호대학생들은 단풍

나무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삶의 모습으로 형상화

하고 반복되는 색깔의 변화를 통해 죽음이라는 이미지와,

연관 시켰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죽음의 색깔을 파스텔 톤으.

로 떠 올리면서 죽음 뒤의 편안함과 사람들에게 여운을 주

는 은은한 느낌을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의 형상으로 이미지

화 하였다 한편 의과대학생들은 장례식장에서의 상복과.

조문하는 사람의 복장이 죽음을 상징 한다고 진술하였다.

파랑색은 무서운 도깨비 불과 귀신을 연상하게 되고 회색,

은 죽음의 실체를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불투명,

한 안개로 형상화 하게 되고 초록은 자연을 떠 올리면서 인,

간의 무상함 허무를 형상화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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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제 죽음을 새롭게 인식함3. 3 :

제 주제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과 같다 세 번3 Table 3 .

째 주제인 죽음을 새롭게 인식함 은 참여자가 임종돌봄 실

습 후에 경험한 삶과 죽음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정서표현으로 이루어졌다 주제에서 드러나듯이 참여자들.

이 경험한 죽음의 정서는 서로 상반되거나 일치점을 드러내

며 죽음 정서를 통한 학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들의 대, .

표적인 학습경험으로는 죽음 사실을 수용하는 것 현재 삶,

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 등으로 표출,

되었다 참여자들의 죽음 정서 체험은 하나의 상반된 개념.

으로 표현된 지점 으로 표현되거나 삶과 죽음을 분(a point) ,

리되지 않은 연속선으로 보는 한편 현실적 삶에서나 죽음,

의 관문을 통과해야하는 시점에서까지 선택의 기로에 선 정

서를 진술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죽음정서 경험1)

같은 지점(1)

삶은 모든 강물이모인바닷물이고 죽음은그바닷물에 떨어,

지는 빗방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빗방울이 세차게 떨.

어져도바다는끄떡도하지 않아요 삶은 빗방울을 포용하고강.

물과바닷물로어우러져생동하고움직이지만 빗방울은떨어지,

는 순간없어지는 거죠 참여자. ( 7)

연결선(2)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은 삶 뒤에서 완성되는 거라고,

봐요 삶이 미터트랙이라면죽음은그결승선인셈이죠 참. 400 . (

여자 3)

삶은 육신 속의 정신이고 죽음은 육체로부터의 자유로운 정,

신이라생각해요 사후세계가있기 때문에 정신은 결국 남는거.

잖아요 이 둘은늘 손을잡고 함께 걷는것 같아요 참여자. . ( 5)

분기점(3)

길을 가다보면 수없이 많은 분기점에 서게 되거든요 어디로.

가는 게 빠르고 경치가 좋을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삶? , ?

과 죽음도이런선택의결과가아닐까싶어요 순간순간내가선.

택한 길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 하루의 시간도 소....

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살자고다짐했어요 참여자. ( 12)

의과대학생의 죽음정서 경험2)

다른 지점(1)

삶은 시작이고 죽음은 삶의 끝에 있는 그 무엇일 뿐 삶과는,

별 관련이없죠 내가할수있는거라곤아무것도없으니까 삶. ...

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움직임이잖아요 삶은 꽃이.

피는 것이고 죽음은 꽃이 지는것처럼 참여자.... ( 8)

삶은태양 죽음은 달 태양이지면 달이 뜨고달이 지면 태양, ,

이 뜨니깐 삶과죽음도완전히다른 차원으로봐요 참여자. ( 11)

Table 3. Theme,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derived from the Interviews Describing the Content Area 'Relation between Life and Death'

Theme 3
New perception about death

Nursing Medicine Nursing Medicine Nursing Medicine

Categories The same point A different
point

Continuous line A crossroad

Subcategories Life is
something
to live

Death is
something
to be given

Life and
death are one

Life and
death are
a chance
to choose

Life is
a beginning

Death is
an end

Life and
death are
a companion

Death is
a turning
point

Life and
death are in
contrast with

Life and
death are
parallel

Life after
death is
equal to death
after life

Life is
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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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삶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참여자들의 첫 번째 정서

는 삶은 밝고 활동적인 정서가 포함된 반면 죽음은 무겁고,

수동적인 느낌을 주는 개념으로 표출되어 서로 혼합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대조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의과대학생.

은 삶을 화려한 꽃이나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활력을 말하

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것이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

삶과 죽음도 그와 같다고 보는 정서를 표출하였다 한편 죽.

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죽음.

은 끝이다 이 둘은 철저히 구분된다고 보았으며 삶은 대체. ,

로 활기에 차고 역동적인 정서로 표현된 반면 죽음은 찰나,

적이고 단절된 느낌과 연관되어 일상의 죽음경험을 삶에 접

목하지 않는 한 끝까지 분리되는 한 지점으로 표출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죽음은 바닷물에 떨어지는 물방울의 한 점과

같이 고정적이며 자율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바닷물이 빗방울을 포용하듯이 삶과 죽음을 포괄적으로 인

식하였다.

죽음과 삶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간호대학생의 두 번째 정

서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로 삶의 시작과 끝인

죽음을 하나의 연결된 선 으로 인식하였다 삶은 시작(line) .

해서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죽음은 끝에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므로 결국 이 둘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관점을 드러내는 단어들은 하나 동반자 평. , ,

행선 과정 등이다 참여자들이 임종돌봄 실습 후에 경험한, .

삶과 죽음의 견해는 통합적이고 이전보다 성숙되고 수용적,

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 항로에서 겪는 고통인 동시에 죽음과의 대화과정으로

진술하였다.

삶과 죽음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간호대학생의 세 번째 정

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과 망설임을 표출하는 정서를

엿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삶과 죽음을 하나의 큰 대양으.

로 보면서 먼 바다를 지나 강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을 떠 올

린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

라진다는 걸 일상의 체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자신의 선.

택에 따라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죽음을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관점.

을 드러내는 단어들은 분기점 선택 전환점 여행 등으로 표, , ,

현되었다 참여자들은 죽음이 그 자체로서 규정될 수 있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견해를 보여준다 따라서 삶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

는 갈림길이며 그 길은 참여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논 의

열두 명의 간호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종돌봄 실,

습을 통한 죽음 경험을 얻기 위해 개인과 그룹으로 심층 면

담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질적 내용분석 하여 개의 주3

제와 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의16 . ,

죽음에 대한 정서는 불확실한 죽음의 실체를 의식하고 언,

젠가는 현세를 떠나 가야하며 죽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점,

진적인 정서적 안정 상태로 나아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제와 각 범주에 따라 단계적으로 죽

음이라는 단어의 느낌 . 죽음이 주는 색깔 그리고, 삶과 죽

음의 관계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불확실한 죽음의 실체 의 정서표현은 등 과Jo (2006) Lee,

와Jo Lee 가 제시하듯이 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2005) 20

의 삶과 죽음에 관한 지식과 체험 부족 삶에의 집착과 자기,

성취에 비중을 두며 죽음이라는 문제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일치를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죽음의 불가피성에 직면하는 것을 극도

로 싫어하며 거부적인 정서를 표출하였다 이는 성인초기.

의 발달단계에 있는 젊은 학생으로서의 개인적 사회심리적,

특성이 큰 비중을 차지 한 것으로 보여 기존의 연구(Lee et

al. 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젊은 대학생, 2008) .

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부분으로 볼 때 죽음을 어

떻게 수용하며 다루어야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죽음과 항상 접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상으

로 하는 미래의 전문직 종사자가 될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

생들로서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

참여자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나 발음하면서

갖는 공통적 정서로서 죽음의 보편성과 필연성 사후세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에

서 죽음에 대한 일반적 공리를 표명하였으나 의과대학생들,

의 전반적인 정서는 두려움 막막함 사라짐 등으로 나타나, ,

간호대학생에 비해 죽음의 부정적인 면에 더 무게를 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참여자들의 교육과정 차이로 인한 임종.

돌봄 실습 내용과 실습기간 그리고 학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 의 연Jo (2005)

구에서도 언젠가는 마주쳐야만 하는 죽음의 불가항력적 사

실을 싫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

은 맥락을 이루고 있으나 결국 대학생들이 죽음을 현실적 가

능성으로 절실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억압하고 기피

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한편 Inumiy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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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죽음의 긍정적 의미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집대성 그,

리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한 반면 부정적 측면은 인생,

의 좌절 가족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 죽는 이의, ,

사회적 영향이나 흔적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하

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이루고 있다.

참여자들의 또 다른 정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타자의 죽음

을 통한 남은 자로서의 슬픔 후회 미안함인데 이는 상실과, , ,

사별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참여자 자신에게 전달되

어 그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

구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영향이 있더라도 그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재구성이 일어난 경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상실의 충격을,

딛고 적응적인 삶을 회복하기가 쉬워졌다(Armour, 2003;

이처럼 돌봄을 제공할 사람들이Gamino & Sewell, 2004).

자신에게 전이된 상실로 인한 우울과 슬픔을 적절히 해결하

지 못할 경우 개인적인 삶에서 애착을 건강하게 맺어나가,

기 어렵게 된다 또한 죽음 현장에서 대상(Skovholt, 2001).

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임종의 고통을 공감하고 치료적 돌,

봄을 수행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죽음은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

생들에게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며 사별 경험의 영향과 회,

복 및 극복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색깔로 연상되는 죽음정서는 떠나 가야함 이 주제로 드

러났으며 이 주제에서 시간 공간 그리고 이미지 지향의 세, , ,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여기서 참여자들의 죽음에 관한.

현상 인식은 삶이 지니고 있던 고유한 특성이 사라져 버림

과 동시에 기존의 삶에 의해 구성되었던 시공간과는 다른

시공간이 전개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시점으로 의과대학,

생은 인간 본성으로의 귀환과 새로운 만남으로 인식하여 참

여자들이 연상한 죽음 현상을 떠나 가야함 으로 본 것은 일

종의 가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시각으로 감지.

할 수 있었던 세계는 잠시 시선에서 보류되고 거리감마저,

상실됨에 따라 실재하는 현실적 시공간 사이에서 균열이 발

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색깔은 연상을 수반하며 그 연상이 지역사회에,

서 공통성을 지니고 전통과 결부되어 사회적 관습을 이룬다

한국에서는 오색이 생활화되어 문화를 이루(Park, 2000).

며 불교의 사찰과 같은 한국의 문화재를 통해서도 드러난

다 또한 일상의 생활에서 보면 양 의 기운을 가진 것으. ( )陽

로 보는 홀수를 선호하기 때문인지 한국의 전통적인 색깔어

의 수는 흔히 삼색 빨강 노랑 파랑 오색 빨강 노랑 파( , , ), ( , ,

랑 하양 검정 무지개색인 칠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 ), ( , , , , 파

랑 남색 보라 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드, , ) (Park, 2000).

러난 참여자의 죽음 연상 색깔은 주로 흰색이 많았으며 오,

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흰색은 고결한 아름다움이 내면.

에 서려있는 고상하면서도 밝음을 상징한다(Lim, 2005). 참

여자들은 흰색을 새로운 출발과 여명이 밝음 그리고 시간,

의 끝으로 연상하여 죽음을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한 반면,

하늘나라 텅 빈과 같은 공간적 개념과 동일시하였다 결국, - .

죽음을 통해 모든 사물에서의 익숙함이 제거되는 아쉬움을

내포한 반면 현세적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되었다.

의 ․간호계 종사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에서 죽음 인지도가 높Kim, Na, Kwon, Kim, & Min, 1983)

은 죽음연상 단어로 묘 장례의식 어두움 질병 등으로 나타, , ,

나 죽음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낸 점은 본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죽음을 연상한 색깔과 이미지

로는 검정은 장례식과 그림자를 나타내며 회색은 안개를, ,

파랑색은 귀신을 연상한 반면 주황색은 시간의 변화에 따,

라 바뀌는 단풍나무로 파스텔 색깔은 고통과 두려움을 넘,

어선 평화로 초록색은 자연의 이미지를 연상하여 죽음에,

대해 비교적 밝고 긍정적 측면을 함께 보여 주었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무한한 시간

을 상상하며 현실 세계로부터 초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인간의 정서는 수동적인 성격이 강하지.

만 어떤 대상에 대한 신념과 정서 간의 관계가 분명히 인식,

될 때 인간의 정서는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죽음에 대.

한 부정적인 정서도 죽음을 올바로 인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정서가 다양하게 표출되었지만 죽음

이란 삶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으며 죽음이 있으므로

삶이 보다 진해진다고도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삶과.

죽음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보다는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하

였다 이들은 삶과 죽음을 같은 지점 연결된 선. (point),

분기점 으로 표명했는데 이는 죽음이 단(line), (crossroad)

순히 삶의 종말이나 끝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한 가운데 존

재하면서 일상생활을 통해 인간존재에 깊이 파고든다는 의

미로 이해된다 한편 의과대학생들이 삶을 꽃 태양과 같이. ,

따뜻하고 살아가는 어떤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죽음은 결과,

로서 나타나는 어떤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별로 달갑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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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과의과대학생의임종돌봄실습후죽음정서의의미

은 분위기로 드러낸 데는 개인 내적 요인에서부터 사회 환,

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삶은 참여자들의 미래.

와 희망을 죽음은 학업 진로문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 , ,

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in 의 연구에서도 대(2005)

학생의 자살생각 위험 요인으로 학업 진로문제 무망감 그, , ,

리고 관계문제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

하고 있다 즉 성공에 대한 가족과 자기부과 압력 지각된 경. ,

쟁력 사회적 요구와 학문적 요구 사이의 불균형 등이 복합,

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Baumeister 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스트레(1990)

스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인과과정으로 보

았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생들은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취,

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한편 와. Lee Chun

은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으로(2007)

자기수용과 정체성을 지적했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발달 단,

계상 정체감 확립의 과제가 중요하며 삶에 대한 긍정성과,

의미 찾기는 대학생의 삶과 죽음의 태도를 진단하는 중요한

단서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삶과 죽음을 연결된 선 으로 인(line)

식 한데는 시공간 상의 떨어질 수 없는 개념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발전된 인식과정으로. , Kim 은(2005)

시공간의 관계를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작용하며 끊임없이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적 존재

로 인식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 의 연구에서도 삶과 죽음이 뗄 수 없는 하나의 명제(2005)

로 발견된 점과 일치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진술한 동반자. ,

평행선 과정 등의 개념은 삶과 죽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

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계속 되어가는 생성의 존재로서 삶, ,

을 위해서 죽음은 필연적이며 죽음을 통해서만이 삶이 가능

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삶과 죽음의 관련성을 분기점이.

나 갈림길로 진술한데는 참여자들의 발달과제와 관련된 바

람직한 삶의 요인들 간에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고 해석된다 즉 한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듯이. ,

일회적인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에 대해 숙고하는 자

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참여자의 관점은 참여.

자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즉 일.

부 참여자는 죽음이 삶의 완성이므로 단 하루의 시간도 소

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자고 다짐하거나 죽음이 전적으,

로 참여자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연구에서 드러난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의

죽음 의미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으며 죽음이,

삶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내면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촉구하

고 있다 웰다잉의 의미는 잘 죽는 것인데 잘 죽기 위해서는. ,

올바른 죽음 이해와 실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

이 죽음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창조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죽음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복한 삶을 추구.

하는 웰비잉의 의미는 인간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웰

다잉을 통해 그 품격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품위 있는 죽음과 관련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한국

의 일 지역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이 임종돌봄 실습을

통해 보여준 죽음연상 정서표현을 그들의 구체적 경험을 통

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맨 처음 죽음이란 단어를 되새기며.

불확실한 죽음의 실체 에 대한 느낌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정서를 보인 데는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즉 죽음을 밝고 긍정적 정서로 인식한.

반면 어둡고 부정적인 정서로 표출하였으며 남은 자의 슬,

픔 후회 연민의 정서도 함께 드러내었다 참여자들은 이, , .

과정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정서와 죽은 자를 떠나보내며 살

아남은 자로서의 준비되지 않은 불안정한 심리적 반응을 표

현하였다 죽음을 연상하면서 떠오르는 색깔에 따른 정서.

표현의 주제는 떠나 가야함 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

이 죽음을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포함한 이중적 개념으로,

인식하였으며 한국의 오색을 중심으로 흰색과 검정이 주를

이루었다 이 중에도 흰색이 죽음의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

대표하는 독특한 색깔로 드러났으며 이 외에도 무지개 색,

깔 파스텔 톤 회색 등 참여자의 죽음연상 색깔이 다양하게, ,

나타났다 색깔로 연상되는 죽음의 이미지로는 단풍나무. ,

비둘기 그림자 장례 귀신 안개 자연으로 드러나 긍정과, , , , ,

부정의 정서를 동시에 표명하였다 삶과 죽음의 관련성에.

서는 삶과 죽음을 지점 연결된 선 분기점(point), (line),

의 정서 과정을 표명하여 참여자들의 삶과 죽음(crossroad)

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내재화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은 죽음에 관한

정서표현을 통해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죽음의 실

체에 대한 불확실함과 충격에서 점진적으로 안정적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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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였다 삶과 죽음을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인 정서로부.

터 하나이며 연결된 그리고 선택의 기회이며 분기점으로,

표현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현상을 폭넓게 바라보고 이해하

는 시각과 함께 학생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고 그럼,

으로써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타인의 삶 또.

한 값지게 여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죽음을 연상하는 정서.

표현은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으로 하여금 삶의 진지성

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이 병원에서 이루

어지는 임종돌봄 실습을 마친 후 죽음연상 정서표현을 바탕

으로 오늘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죽음의 의미와 관점들

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을 위한 보다 나은 임종돌봄 교육

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간호학 의학 전공분야의 임종돌봄 실습 교,

수 학습과정에서 본 연구의 절차와 유사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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